
누구나 있을 그 첫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. 도움받을 곳도,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때 작은도서관을 

만들고 운영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쉽게 쓰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쉬운 지 모르겠습니다. 

그래도 넣을 것은 넣자 했는데 그만큼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이 매뉴얼이 마중물 한 그릇 되었으면 

좋겠습니다.

시작하는 
작은도서관을 위한 
운영매뉴얼

김연희, 김은미, 김정희, 김희정, 박미숙, 박선혜, 백정희, 신현미

호수공원작은도서관•마상공원작은도서관•모당공원작은도서관
예다움작은도서관•생강처럼 사회적협동조합




